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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한 심리 분석 그림일기 앱인 “혜음”의 주요 기능과 구현 방법, 사용자 경험을
설명한다. “혜음”은 현대인의 바쁜 일상에서 자신의 감정과 심리 상태를 기록하고 분석할 수 있는 도구로서, 사용자에게
감정의 통계와 분석 결과를 제공하여 자신의 상태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돕는다. GPT API를 통해 사용자의
성향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닉네임을 추천하는 기능을 제공하며 일기 작성 기능으로 사용자가 자신의 감정을 기록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Ⅰ. 서 론

생성형 AI의 도입은 자연어 처리와 이미지 생성 등에서
혁신적인 성과를 거두며 기존의 문제 해결 방식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 진보는 심리학,
교육, 의료 등 전통적으로 인간의 직관과 경험에 의존하던
분야에서 크게 두드러지고 있으며, 특히 심리학 분야에서
생성형 AI는 개인의 감정과 심리 상태를 분석하고 이해하
는 새로운 도구로 부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AI를 활용하여 개인의 감정 상태를 기록
하고 분석하는 “혜음” 앱을 개발하였다.

Ⅱ. 본 론

본 논문에서 구현한 앱, “혜음”은 개인이 자신의 감정을
기록하고 분석할 수 있는 도구의 필요성을 기반으로 AI
기술을 활용하여 사용자들이 쉽게 자신의 감정을 기록하고
평가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1] 시스템 설계도

해당 앱에서 백엔드는 프론트엔드와 연결되는 API를 제
공한다. 프론트엔드는 백엔드의 API에 HTTP Request를 보
내 데이터를 클라이언트 페이지에 바인딩하여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기술인 CSR(Client Side Rendering) 방식을 이용
해 페이지를 구성하였다. 백엔드에서는 프론트엔드의
HTTP Request에 맞게 Sqlite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데
이터를 Create, Read, Update, Delete 한다. 또한 AI가 필요
한 기능의 경우 GPT API와 통신하여 원하는 질문을 넣고
질문의 응답을 받아 활용한다.
모든 GPT API의 사용은 OpenAI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HTTP 요청을 하며, 발급받은 apikey를 넣어 생성된 client
에 model, message, max_token, temperature 값을 넣어 요

청을 보낸다. model은 gpt의 언어 모델(gpt-4,
gpt-3.5-turbo)을 결정하며, max_token은 응답 생성 시 응
답의 길이를 조절하고, temperature를 이용해 응답을 창의
적으로 할지, 보수적으로 할지 정한다. 해당 앱에서는 gpt-4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max_token은 너무 긴 응답을 하지
못하게 200으로 정하고, temperature 값을 1로 설정하여 창
의적인 답을 요구했다. message에는 role과 content를 지정
할 수 있으며, role에 ‘user’라는 값을 넣어 사용자가 보낸
메시지임을 표시한다. content에는 실질적으로 질문할 내용
이 들어가며, text 값에 넣어 질문을 요청하며, 요청 후 응
답 변수의 메시지를 추출하여 반환한다.
예를 들어 사용자의 일기 내용에서 감정을 추출하고 싶다
면, 질문과 사용자의 응답 String을 모두 묶고, 뒤에 “해당
내용을 판단하여 기쁨, 화남, 슬픔, 즐거움 중 하나를 도출
할 것” 이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요청으로 보내면 하나의 감
정을 반환한다.

[그림 2] 데이터베이스 설계

[그림 2] 데이터베이스 설계에서 Book 테이블은 사용자가
쓰는 일기를 저장할 테이블이며, Library 테이블은 Book을
모아둘 테이블이다. User와 Library는 1:n 관계, Library와
Book은 1:n 관계, Library와 Statistics는 1:n 관계를 가진다.
Library는 Book이 5개가 될 때 새로운 행이 생기고 새로운
Book을 받을 수 있다. 동시에 Statistics의 gpt_comment 컬
럼에 GPT API를 이용한 심리분석 코멘트인 통계 코멘트가
저장되고, 새로운 행이 생긴다. Book 테이블에는 DALL-E
로 생성된 이미지 URL이 저장되고, 사용자의 한 줄 코멘트
인 comment, 대화했던 전체 내용이 detail_story에 저장된
다. 또한, GPT API로 생성된 감정을 emotion에 저장한다.
Statistics는 book이 하나씩 저장될 때마다 저장된 emotion
을 이용하여 happiness, angry, sadness, joy에 맞는 감정을



하나 증가시키며, 저장된 감정들의 값을 사용자에게 통계로
보여준다.
앱 시작 플로우는 [그림 3]처럼 처음 사용하는 사용자의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 GPT API를 사용하여 질문을 생성하
며, 해당 사용자는 질문에 답을 한다. 질문의 문맥을 파악하
기 위해 질문과 사용자의 답을 묶어서 GPT API의 요청으
로 넣는다. 사용자의 모든 답과 질문을 묶어 종합하여, AI
가 판단한 사용자의 성향을 데이터베이스 User 테이블의
alignment 컬럼에 저장하고, 사용자 성향에 맞는 닉네임을
추천해 준다.

[그림 3] AI의 질문과 닉네임을 추천하는 화면

앱을 처음 설치할 시에만 [그림3]의 화면이 나오며,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해 해당 사용자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여 초기 페이지를 보이게 할지 안 보이게 할지
정한다. 사용자는 [그림 3] 같은 초기 플로우를 거치며,
작성이 완료된 후에 일기를 쓸 수 있게 된다.

[그림 4] 메인 페이지

[그림 4]는 메인 페이지이며, 사용자가 기록했던 일기와
일기에 대해 생성된 이미지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으며,
일기를 눌러 그날의 감정과 사용자가 AI와 대화했던 내용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사용자는 우측 하단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 일기 작성 플로우로 들어갈 수 있다.

[그림 5] 일기 작성 플로우

[그림 5]와 같이 사용자의 성향에 적합한 질문을
만들어내기 위해 데이터베이스의 alignment 값을 api의
content 서두에 넣고, 사용자가 질문에 응답한 내용을
덧붙여 GPT API에 요청한 후, 성향과 기존 사용자 응답의
문맥에 맞는 질문을 AI로부터 받아온다. 단, GPT API는
OpenAI에서 분당 요청 수(RPM) 제한을 3으로 두었기
때문에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요청을 하게 되면 400 응답을
반환하므로, GPT API를 사용하는 Python 코드는 재귀를
통해 사용자 질문이 제대로 생성될 때까지 GPT API에
같은 요청을 반복한다. 이렇게 생성된 질문에 사용자가
응답하고 질문과 사용자의 응답 전부를 GPT API의
질문으로 넣는다. 감정과 위로의 말은 GPT API를
이용하여 얻고, 이미지는 DALL-E의 이미지 생성 기능을

이용해 일기의 내용이 어떠했는지 이미지화하여 사용자에게
보여준다. 감정은 희로애락을 채택하여 기쁨, 화남, 슬픔,
즐거움의 4개 감정으로 분류하였으며, 사용자가 마지막으로
일기의 내용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한 줄 코멘트를 남겨 일기
작성을 마무리한다.

[그림 6] 통계와 설정 화면

사용자가 일기에서 나타낸 감정을 사용해 [그림 6]과 같이
막대그래프로 시각화하여 통계를 보여준다. 사용자는 자신
의 심리를 확인할 수 있고, 5회 일기를 쓸 때 마다, 5회분의
질문과 답변이 담긴 내용, 해당 일자의 감정 전부를 GPT
API의 질문으로 넣어 통계 코멘트를 얻는다. 통계 코멘트는
사용자에게 5회분을 쓸 동안 자신이 느꼈던 심리를 AI 분
석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자신의 심리들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설정 화면은 사용자가 닉네임을 변경할 수 있고, 해당 앱
의 질문들을 반말로 할지, 높임말로 할지 정할 수 있다. 바
뀐 설정 내용들은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하여 설정한 내
용으로 바꾼다.

Ⅲ. 결 론

본 논문에서 개발한 “혜음” 앱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심리 분석 도구로서, 개인의 감정 관리와 자기 성찰을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앱을 통해 AI 기술의 심리학 분야
적용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며, 개인 심리 분석과 감정 기록
도구의 개발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더욱 정교한 AI를 활용한 심리 분석
알고리즘 개발과 사용자 경험 개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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